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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력 수준에 따른 낙관성의 차이:

배드민턴 청소년 대표선수를 대상으로

Difference of optimism according to the level of performance: For the 
Korean badminton national youth players

김덕진**

Deokjin Kim**

요 약 Seligman은 미국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낙관적인 운동선수

가 승리한다고 주장한다(최호영 역, 2008). 이에 본 연구는 낙관성으로 배드민턴 청소년 대표선수들의 경기력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고등학생 대표 60명을 경기력 상, 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들

의 낙관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검사도구로는 Scheier, Carver 및 Bridges(1994)가 개발하고 신현숙

(2005)이 번안한 삶의 지향성 검사 개정판(LOT-R :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을 사용하였고 빈도분석, 신

뢰도 분석, 독립 t검증을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기력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서 낙관성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력훈련, 기술연습과 동시에

낙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기술훈련이 필요하겠다.

주요어 : 배드민턴, 낙관성, 경기력 수준, 스포츠심리기술

Abstract Seligman argues that an optimistic athlete wins based on a study of US professional baseball and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s.(trans. Choi, 2008).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optimism can predict the performance of badminton youth representatives. 60 high school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performance. We used the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 developed 
by Scheier, Carver and Bridges(1994) and translated into Korean version by Shin Hyun-sook(2005). For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independent t - test. As a resul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level of optimism in the excellent group than in the non-excellent 
group.
 So, in order to improve sports performance, we need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that can improve optimism 
as well as physical training and skill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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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운동시합에서경기력은신체적, 생리적, 역학적, 심리

적요인들의역동적인상호작용에의해서발현된다는것

이 스포츠과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1][2]. 이러한

요인들 중 신체적, 생리적, 역학적 요인은 각각 체격, 체

력, 기술이란 단어로도 사용되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갖추어지면 심리적 요인에 비해서 상황에 따른 영향을

비교적덜받게된다[3]. 그러므로경기력의증진을위해

서는체력과기술적요인의향상을위한훈련은물론심

리적요인의향상을위한훈련또한중요하다. 이러한이

유로 최근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심리기술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기술훈련이란선수스스로의인지적, 정서적상태

를자율적으로조정할수있는전략과기법을익히기위

한훈련을말한다 [3]. 이 훈련은심리학적이론을토대로

계획되고 상담학적 방법으로 실행된다. 그동안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심리기술훈련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4][5][6][7][8][9][10]. 이들의 연구결

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심리기술훈련 후 경쟁상태불안,

응집력, 수행전략, 심리기술수준등심리적요인들이긍

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고하고 있고 이 중 일부 연구

는 경기력 또한 향상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변화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심리기술훈련 후에 각종 심

리적변인이긍정적으로변화하는이유는무엇이고그러

한 변화가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Seligman에 의하면이러한이유는낙관성에서비롯된

다고 한다. 그는 낙관적인 선수는 비관적인 선수에 비해

서 덜 우울하고 불안하다고 한다. 그리고 더욱 건설적이

고인내력이강하며실패에대한회복력또한빠르고희

망적이라고주장한다[11]. 즉, 심리기술훈련은교육과상

담으로이루어지는데그과정에서참여한선수들의인지

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긍정적인 마음(낙관적 사고)이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와 결국 경기력이 향상된 것으로

이해할수있겠다. 실제로미국의프로야구팀(NLB)과 프

로농구팀(NBA)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낙관

성으로다음시즌의성적을예측해본결과, 낙관성이높

은 팀들 모두가 다음 시즌에 성적이 향상되었다[11].

운동선수들은 특히 국가대표급 선수라면 올림픽이나

월드컵과같은빅이벤트를위해서 4년간각고의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

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때 그 선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바로 낙관성이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낙관성이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수준

에 영향을 미친다는 Seligman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Seligman의 연구는 야구나 농구와 같은 팀을

대상으로신문기사의인용문들을자료로활용하여그팀

의언어습관을가지고연구를수행했기때문에객관성이

나 신뢰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타당

도와신뢰도가확보된낙관성척도를사용하여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배드민턴 단식

경기와 같은 개인 종목의 선수에게도 적용 가능한 것인

지살펴보는것도중요한작업이라판단된다. 또한본연

구의결과에서 Seligman의주장을뒷받침할만한증거가

발견된다면 즉, 낙관성이 경기력 수준을 예측하는데 매

우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된다면 이를 토대로 낙관성을

향상시킬수있는심리기술훈련을개발하는데도움을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영가

설을 설정하였다. H0 : 배드민턴 주니어 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에 따라 낙관성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청소년국가대표하계합숙훈련에참가한선수

중, 고등학생남, 여 60명이다. 대한민국배드민턴청소년

국가대표는중, 고등학생들로구성되는데경기성적과미

래가능성여부를종합적으로고려해매년 80~100여명의

남, 여 선수가 하계, 동계 방학 기간 동안 약 2주간 소집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부 진입을 앞두고 있고, 중학생들

에 비해서 비교적 심리적으로 안정 단계에 있다고 판단

되는남, 여고등학생들을연구대상으로선정했다. 남, 여

학생이 각각 30명이었고 1학년생이 21명, 2학년생이 27

명, 3학년생이 12명이었다.

선수들의 경기력을 상, 하로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방법을사용하였다. 합숙훈련동안남, 여별도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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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별 단식 풀리그를 실시한 경기결과를 반영하였다. 학

년별 리그 결과, 백분위 50% 이상의 선수를 상 집단(29

명)에, 그 미만의선수를하집단(31명)에 배정하였다. 연

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구분 빈도 %

성별
남 30 50

여 30 50

학년

1 21 35

2 27 45

3 12 20

경기력 수준
상 29 51.4

하 31 48.6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낙관성 척도는 Scheier, Carver

및 Bridges[12]가 개발하고신현숙[13]이 번안한삶의지

향성 검사 개정판(LOT-R :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이다.

기질적 낙관성을 측정하는 LOT-R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각문항의응답방법은 ‘전혀그렇지않다’

의 0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의 척도로 되어

있다. 10문항 중 3개 문항은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긍정

적기대를측정하고 3개문항은비관적기대를측정하며

나머지 4개의문항은검사의도를파악하지못하도록삽

입된 것이다. 이들 문항 중 6개 문항의 합산점수만 자료

처리에사용되고문항의합산점수가높을수록연구대상

의 낙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점수의 범위

는 0~24점까지이다. 장송희[14]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Cronbachs'α) 계수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이었

다.

3. 조사절차

2018년도전라남도화순군에서열린배드민턴청소년

국가대표 하계 합숙훈련장에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1

인이직접방문하여검사를실시하였다. 평소잘알고지

내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청소년대표 감독과 연락하였고

연구의목적과취지를설명한후동의절차를거쳐연구

를 진행하였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훈련장

내의강의실에서검사를실시하였다. 감독에게설명했었

던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선수들에게도 알렸고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검사에 솔직하고 충실하게 임해달라는

부탁을함으로써연구의신뢰도를높이려는노력을하였

다. 검사시간은 대략 15분정도 소요되었고 검사가 끝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검사지를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본연구의자료처리방법은 PASW 18.0 window프로

그램을 활용하였다. 자료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

도분석을실시하였다. 그리고검사지의신뢰성을파악하

기 위하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에따라낙관성에차이가있는가를파악하기위하여

경기력수준을상, 하로구분하여독립 t검증을실시하였

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표 2>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청소년 국가대표의 경

기력 수준에 따른 낙관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2>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기력 상집단(M=16.72)이

경기력 하집단(M=14.26)에 비해서 낙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8)=2.843, p<.006).

이는 배드민턴 주니어 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에 따

라 낙관성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서경기력수준에따라서낙관성은차이가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경기력 수준에 따른 낙관성의 차이
Table 2. Difference of Optimism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Level

경기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상 29 16.72 3.61
.006*

하 31 14.26 3.10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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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급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동료선수와의 주전

경쟁이나 시합상황에 있어서 강한 스트레스를 겪는다.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대처하는 양식은 선수들의 경기력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16][17].

동일한스트레스라고하더라도사람마다그들이지니

고 있는 인지구조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향과 수준이 달

라지는데 Seligman에의하면낙관적인사람이그렇지않

은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덜 취약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낙관성은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

였다[18].

배드민턴종목에서경기력이우수한선수들이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서 낙관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

는 Seligman의 주장을잘뒷받침하고있다. 그가연구했

던미국의유명한야구및농구리그의팀에서낙관성이

팀의 성적을 잘 예측했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경기력을 상, 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두

집단에속한선수들모두는대한민국에서최고의경기력

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이 선수들 내에서도 경기

력에 따라 낙관성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낙관성이 경기

력을예측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변인임을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Seligman의 주장과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낙관성은 경기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확

실하므로 배드민턴 선수들을 위한 낙관성 향상을 위한

심리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절차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 Selingman의 주장을토대로낙관성이배드

민턴 청소년대표 선수들의 경기력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소속

된청소년국가대표중고등학생남,여 60명을경기력상,

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낙관성에 차이가 있는

가를알아보았다. 그 결과, 경기력상집단이하집단에비

해서낙관성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

났다.

따라서배드민턴선수들의경기력을향상시키기위해

서는 체력훈련, 기술연습과 동시에 낙관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낙관성 향상 심리기술훈련이 필요하겠다. 그

러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효과적인낙관성향상을위한심리기술훈련프로그

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개발된 프로그

램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는 절차

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단식결과를 바탕

으로 집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복식 경기

에서도 동일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 보는 것

도 중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가 60명이

므로모집단의특징을잘설명하는지장담할수없다. 따

라서추후에는통계학적으로용인되는수의참여자를대

상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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